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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여성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분석하고 진로 선택의 변화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성장 및 지원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참여

자들은 참사 이후 진로 결정에서 외부 환경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삶의 의미에 주목

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현하

려는 의지, 희생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평가의 과정, 보수적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공

통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내면적 요인들은 불안과 사회적 안전감 저하와 맞물려 진로 

선택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위한 진로 상담 및 지원 시에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과 함께 미시적․거시적 환경 요인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 회복과 안전한 소통을 위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옹호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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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세월호참사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회적 참사로, 국민적 

충격과 집단적 우울을 불러일으켰다(김성용, 

2020). 참사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

생자 가족들이 경험한 심리적․사회적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상실을 넘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유가족들은 가족, 지역사회, 국가

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Parkes, 1988), 이는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

친다. 실제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심

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경제적 삶, 

사회적 인식,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등 다차

원적 변화를 경험해왔다(이희연, 강민경, 2019; 

권욱현, 허소정, 이동훈, 2021; 한정민, 장정은, 

전종설, 2020). 또한, 일부는 주변의 비난과 공

적 기관의 무책임에 분노하며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기도 했다(김은미, 김병호, 2018).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는 이러한 

상실을 청소년기에 경험한 당사자들로서, 가

족을 떠나보낸 트라우마와 일상의 붕괴, 환경

적 변화 등을 동시에 겪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경험은 정체성 형성과 삶의 방향

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진로 발달 과정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피해자다움

의 수행을 강요받거나(유해정, 2020), 유가족임

을 숨기며 사회적 시선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이동훈 외, 2017). 이러

한 복합적 경험은 진로 선택과 실행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깊은 영향을 미

치게 된다(김이준, 2020).

청소년기 발달의 핵심 과업 중 하나는 진로 

형성이다. 진로 형성은 단지 외부 자극에 반

응하는 결과가 아니라, 개인이 삶의 경험 속

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내러티브적 과정이다(Arastaman, 2019). 이 과정

은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며,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자아실현, 삶

의 의미 형성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이준

기, 최웅용, 2005). 진로는 곧 개인의 자아실현

과 사회적 역할 수행의 기반이 되며(강양희, 

2006; 한지생, 2023), 이러한 역할의 단절은 우

울, 불안, 무기력감, 공황 증상,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지

혜, 이선혜, 2020). 

청소년기는 진로 형성과 자아 정체성을 본

격적으로 구축하는 시기이며, 가족과 교사, 사

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

비하는 시점이다(Khang et al., 2018). 그러나 

이 시기 대규모 재난과 같은 사회적․개인적 

충격을 경험할 경우, 진로 적응성은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이지민, 감영배, 2020). 실제로 

재난 피해를 겪은 청소년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어려움에 동시에 직면하며(이

나빈, 김도희, 주혜선, 2023),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은 진로 발달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정희, 이은희, 2008). 이와 

관련해 Erikson(1968)은 청소년기의 진로 선택

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다. 그는 진로 결정이 원활하지 않

을 경우 자기 개념의 혼란이 발생하고, 이는 

진로 전환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 인간의 발달은 각 시기의 위기를 극복

해 나가는 연속적 과정이며, 이러한 위기 해

결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Erikson, 1994; Sprouts, 2017), 사회적 재

난을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 형성을 이해하는 

데도 이 관점은 유효하다. 특히 사회적 재난

을 겪은 여성 형제자매에게 진로는 단순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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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로의 설정을 넘어, 삶의 연속성을 회복

하고 불안과 전환의 시기에 방향성을 모색하

기 위한 중요한 틀로 작용할 수 있다(Maree, 

2024). 이처럼 진로는 재난 이후 삶의 방향성

과 자아 회복을 탐색하는 통합적 틀로 기능한

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의 진로 경험을 들여

다보는 것은 미완의 발달 과업, 내면의 트라

우마와 상실을 탐색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Maree, 2024). 특히 외상 경험 이후 의미를 창

조하는 과정은 심리적 회복의 핵심 경로로 작

용하며(Pivar et al., 2022), 진로라는 서사를 통

해 삶의 연속성과 정체성을 다시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로 형성과정은 개인의 내적 동기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사회인지진로이론(Hackett & 

Betz, 1981)은 개인의 기대와 자기 효능감, 그

리고 환경적 자원 및 제약이 상호작용하여 진

로 발달을 형성한다고 설명하며, 진로상담 체

계이론(김이준, 2020)은 개인과 사회, 환경 체

계 간의 다층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미국상

담학회(APA, 2017) 또한 트라우마 생존자의 회

복을 위해 미시체계(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거시체계(국가, 제도, 언론)의 통합적 개입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월호참사 관

련 연구는 신자유주의 비판, 국가 책임 문제, 

생명 윤리 성찰, 피해자 가족의 심리사회적 

고통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이정

희, 2023), 연구의 대부분은 희생자의 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형제자매에 대한 연

구는 상실 경험(이현정 외, 2017), 구술 생애사

(박정민, 2024), 재난지원 서비스 이용(이희연, 

강민경, 2019)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진로와 

같이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주요 발달 영역

에 대한 탐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기였던 

희생자의 여성 형제자매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 진로 형성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으

며, 그 경험이 어떤 의미로 재구성되었는지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한국 문화에서 장녀는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Chung, 2013), 이는 가족 구성원을 상실

한 이후 더욱 강화되어 진로 선택과 역할 수

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난 경험

자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

요하다(Rahiem et al., 2021). 이러한 접근은 단

순한 외상 서술을 넘어 삶의 재구성과 의미 

재창조의 과정을 조망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성 형제자매의 이야

기를 통해, 이들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심리

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교차하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또한 진로를 통한 개인의 회복 경험이 

사회적 환경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기

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

자 형제자매의 진로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의 진로 경

험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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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A 참여자 B 참여자 C

나이 만 33세 만 30세 만 28세

직업 전업주부 구직자 구직자

형제순위
3녀 중 

첫째

2녀 1남 중 

첫째

3녀 중 

첫째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같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가족 중 참사 발

생 당시 만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

로, 연구 참여 시점에서 만 24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 기

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1항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참고하였다. 만 13세 이

하의 경우 초등학생으로 진로 탐색 및 준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

다. 참여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선정하였

다. 이는 여성이 아동기부터 남성보다 더 많

은 돌봄을 수행하고 책임지는 경향이 있으며

(Wikle et al., 2018; East, 2009), 특히, 장녀가 

문화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봄 

역할을 내면화하도록 양육되어 온 특성을 고

려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참사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여자 형제자매가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과 역할 수행에 더

욱 밀접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맥락

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4.16가족협의회 및 

안산온마음센터 관계자와 소통하여 연구참여

자 모집 과정에 조언을 구하였다. 또한, 기존 

세월호참사 관련 연구자 및 작가기록단 소속 

작가와 협력하여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세평

적 사례 선택(김선숙, 2022) 방법으로 첫 참여

자를 모집하였으며, 첫 번째 연구참여자를 통

해 추가 참여자를 추천받아 추가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형제자매라는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를 시작

하기 앞서, 면담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이나 

트라우마 재경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

여 면담 중단 및 전문 심리지원 연계를 포함

한 보호 조치를 마련했으며, 심리지원을 위해 

세월호 심리지원 기관 담당자와 연구 진행 전

에 소통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에 대

한 감사의 뜻으로 심층인터뷰 완료 후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모집된 연구참여자와 

전화 통화로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대

면으로 접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접수 인터

뷰에서는 연구의 목적, 내용, 진행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

를 재확인한 후 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

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칭

이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섭외 순서에 따

라 알파벳 순으로 명명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 A는 심층 면담 당시 만 33세였

으며, 세 자매 중 장녀로 참사로 막내동생을 

잃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세월호참사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세월호참사를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그녀는 현재 육아

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나, 전업주부의 

삶은 ‘나를 위한 성취’가 부족해 때때로 우울

감을 주었다. 육아가 끝난 후 재취업을 고민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B는 심층 면담 당시 만 30세였

으며, 세 남매 중 장녀로 참사로 둘째동생을 

잃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경험한 지 10

년이 지난 현재, 국가지원 청년 구직 프로그

램에 참여하며 직업을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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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면담 날짜(면담시간 분) 회차 면담 날짜(면담시간 분)

연구참여자 A 1차 2024.07.19.(120) 2차 2024.08.12.(97)

연구참여자 B 1차 2024.08.14.(107) 2차 2024.08.14.(60)

연구참여자 C 1차 2024.08.20.(120) 2차 2024.09.20.(90)

표 2. 연구참여자 면담일정표

현재 ‘성공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

며, 참사 이후 ‘몸에 대한 다른 감각’을 가지

게 된 경험을 활용해 창업을 구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C는 심층 면담 당시 만 28세였

으며, 세 자매 중 장녀로 참사로 둘째동생을 

잃었다. 그녀는 ‘그런 일’을 겪은 지 10년이 

지난 현재, 공공부문 채용시험을 준비하며 매

일 ‘나태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생산적인 일을 

찾는 한편,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방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연구 방법과 과정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

매의 진로 선택 경험을 시간적 조건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하였

다. Dewey의 사회 구성주의적 경험론에 근거

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개인의 삶의 이야기

나 소수자의 생활 및 사고를 포착하는 데 효

과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된다(Creswell, 2010). 인

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경험

은 개인적, 사회적, 연대기적, 연속적인 특성

을 가지며, 이는 특정 환경과 상황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경험은 개인이 이야기로 구성한 삶의 

흔적이며(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

은 이 이야기화된 경험을 다시 이야기함으로

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다(김대현, 

2006). 세월호참사라는 사회적 참사 속에서 상

실을 경험한 여자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이

야기를 풀어내고, 이를 통해 삶을 재구성하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

한 접근법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세

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의 진로 경험

을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통해 조명하였으며, 

진로 경험의 시간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

였다. 최종 선정된 3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

으로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심

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대면 

접수 인터뷰에서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후 심

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와 

각각 2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참여자의 상태와 인터뷰 내용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회기별 면담 시간은 최소 60

분에서 최대 12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일정표

는 표 2와 같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이동 거리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

며,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1회차 인터뷰 이후 

전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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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차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2회차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현장 텍스트는 심층인터뷰 

직 후 전사 및 정리하였다. 현장 텍스트는 모

든 면담이 완료된 후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맥

락을 반영하여 의미화한 연구텍스트로 재구성 

하였다.

연구 신뢰성 확보

내러티브 탐구는 한 사람의 삶을 시간의 흐

름과 연속성 속에서 조망하며, 개인정보와 내

면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

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김영천, 2006). 본 연

구는 연구참여자의 비밀 보장과 안전한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

번호: 2024-R-0305-002)을 받은 후, 승인 절차

에 따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원하

는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전사본을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며, 모든 연구참여자와 심층 인터

뷰 직전 지난 인터뷰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텍스트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연구참여자

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였다. 둘째, 연구의 해석과 방법론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연구자

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공 교수, 공

공기관 연구자, 박사 졸업자에게 검토를 요청

하여, 연구 설계, 참여자 모집 방식, 인터뷰 

절차, 텍스트 해석 내용 등을 공유하였다. 이

들은 연구의 윤리적 적절성과 방법론의 타당

성, 그리고 해석의 일관성에 대해 조언을 제

공하였으며,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 설

계를 보완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교차

적으로 검토를 받으며 해석상의 편향을 줄이

고자 하였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에서 중요한 

해석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텍스트의 구

조와 의미 분석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함으로

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결  과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로, 세

월호참사 당시 청소년기였던 연구참여자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진로 선택 경험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인간의 경

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Clandinin & Connelly, 2000; 김아람,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성에 주목하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각 내러티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진로 경험을 중심으로 전

개되었으며, 특히 참사 이후의 경험은 감정과 

인식의 흐름, 그리고 진로 및 직업 선택 과정

에서의 전환 시점을 고려하여 ‘참사 속’과 ‘참

사 이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진로 경험이 시간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개인

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A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A는 어른들의 말을 잘 따르고, 

외부 자극에도 ‘괜찮아’ 하며 넘기는 성격이었

다. A는 자신을 ‘소박한’, ‘빛나는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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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며, 우울함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시절

을 회상하였다. 높은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작은 성취

감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화가를 꿈꾸

던 A는 결국 현실의 조건에 따라 평범한 대

학, 평범한 학과를 선택해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평범한 사무직으로 첫 직장에 취업하

였다. 업무에 적응했다고 느끼기 시작할 무렵, 

세월호참사를 경험하였다.

참사 이전: 자신의 역량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진로 선택

[현실의 벽에 맞춰 진로 선택]

연구참여자A는 ‘평범하게’ 사는 것을 일종

의 목표로 설정하고 진로를 결정해왔다. 디자

인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나, 입시 준비 과정

에서 한계를 느끼고 성적에 맞는 진로를 선택

하였다. 청소년기 진로 고민은 주로 엄마와 

상의하였고, A는 엄마를 ‘멘토’ 같은 존재로 

인식하였다. 엄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자

이자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인물이었다.

“화가 되고 싶고 좀 커서는 디자인 쪽 

일을 해보고 싶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 입시를 본 거지 내가. 저기

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지.”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내 성적에서 갈 수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저것 고민을 해서 그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2>

[직장의 군대식 문화에 오래 인내함]

대학 졸업 무렵, 학교의 권유로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평범하게’라는 삶의 일관된 

방향에 따라, 일을 쌓아두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며, 자신의 의견이 말대답으로 받아들

여지는 환경에서도 A는 참았다. ‘하루하루 갈

구는’ 조직문화 속에서도 버틴 것은, A가 가

진 인내심의 단면을 보여준다.

“거기가 군대식 문화 진짜 장난 아니었

거든요... 한 몇 개월을 참은 거예요. 제가 

인턴 기간만 3개월이니까 그 후에도 몇 개

월 그러니까 나의 인내심은 거의 막 6~7

개월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길었어. 인

내심이”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참사 속: 진상규명 활동으로 형제자매들

과 함께 치유 경험

[넘치는 슬픔, 정처 없이 떠돎]

연구참여자 A는 세월호참사 이후 부모가 

무너져 내리듯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힘

들었다. 밤마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던 A는 엄마의 방문 앞에서 울음을 확인

해야 비로소 잠들 수 있었다. 진상규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한 부모에게 혹여 다른 사고가 

생길까 불안한 마음에 회사에서도 온라인 방

송을 켜두었다. 부모 걱정과 상실감으로 업무 

지속이 어려워 자주 조퇴했으며, 조퇴 후에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집으로 곧

장 가지 못했다. 멘토 같은 존재였던 엄마의 

고통은 A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왔고, 참사 이

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두려움 속

에 사람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정신적, 신체

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부모가 걱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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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 퇴사하지 못하고 참고 출근하였다.

“회사 가서 울음이 터졌어. 어느 날은. 

회사 가서 울음이 터졌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가라고. 회사

에서 일도 못하고 그냥 계속 울고 있으니

까 그냥 가라고. 그럴 정도로 울어. 그럼 

가. 그럼 나왔잖아 회사에서 나왔잖아 집

으로 못 가겠는 거야. 엄마가 걱정하니까... 

(안산여기저기를) 몽유병자처럼 막 헤매면

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퇴근 시간 

되면 그때 이제 엄마한테 가고... 쟤는 동

생 죽었는데도 저렇게 웃네. 그렇게 다 생

각할 것 같은 약간 피해망상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가게 되는 것 

같아.”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형제자매 활동을 위해 퇴사를 결심함]

A는 진상규명 활동 공간에서 만난 형제자

매들과의 만남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는 감정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시선 의식이 자

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안도감을 느꼈

으며,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방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할 수 있었다. A는 참사 직후 부모보다 ‘덜 

힘든 존재’로 간주되는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사회

적 참사를 겪은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져야 한

다고 생각하였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상황

을 알림으로써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특히, 회사 일

은 동생과 무관하다는 인식이 퇴사를 선택한 

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애들과 막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더라고. 그래 지금 내 상황에서는 제정신

이 아닌 게 맞지. 지금 내가 제정신이고 

하는 게 좀 더 이상한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에서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거죠. 노래도 불렀

어. 뭐야 또 집회도 나가 발언도 해, 편지

도 써, 별의 별걸 다 해서 발산을 다 하고 

있을 때니까... 뭔가 해봐야겠다 해서 이 

정도(편지쓰기 프로젝트)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설

득하는 시간이 있었잖아 이제... 그래서 그 

몇 달간 동안 형제자매 애들을 좀 만났

죠.”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2>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계속 관심을 가

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사

람들이 점점 관심 없어질 텐데...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우리

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았

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거(직장 생활)를 한 지금은 때가 

아니다... 회사 다니는 거는 동생을 위한 

게 아니니까.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

구나”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유가족다운 형제자매 활동가]

A는 세월호참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

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했다. 활동 현장

에서 만난 사람들이 A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손을 잡거나 쓰다듬는 등 과도하게 친근한 행

동을 보였고, A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유가족

다움이라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감정을 표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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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유가족은 다 부모님이라는 틀 

안에 있어서 우리가 없었잖아요... 피해자

는 이래야 되고 유가족은 이렇게 해야 되

고 뭔가 그런 틀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조

심스러운 것 같아.” <연구참여자 A, 심층

인터뷰 2>

“막 나에게 되게 친근하게 반말을 하시

는데. (이렇게 벌컥벌컥 안을 때) ‘왜 이러

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럼 참

는 거지.”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참사 이후: 경제력보다 나의 안전이 중요

[세월호 유가족으로 다시 시작한 직장생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경제적 여유가 사라질 무렵, A는 직장생활과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다시 취

업을 결심했다.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정체성 

노출에 대한 고민으로 부담 없이 그만둘 수 

있는 계약직을 선택했다. 동시에, 동료 중 누

군가가 ‘보수 정치 지지자’일 경우 자신을 비

난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동료들의 반응을 경계

하게 되었다.

“내가 세월호 가족인 걸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회사 다니

기가) 너무 싫은 거야... 언제 그만둬도 괜

찮게 약간 부담 없는 쪽 일을 하자. 그래

서 계약직을 그냥 하나 지원을 했는데 오

라 그래서 갔어... (내가 유가족이라고) 말

하기가 조금 분위기를 깨는 거 아닐까 싶

은 생각. 그러니까 나는 말해도 괜찮아. 근

데 내가 말했을 때 이 사람들 분위기가 괜

찮느냐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연구참여

자 A, 심층인터뷰 2>

[일상에서도 만나는 유가족 이름]

일상 속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정체성

은 A에게 내면의 갈등을 유발했다. 한국 사회

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가정사를 묻는 문화가 

일반적이기에, A는 종종 ‘동생의 죽음’을 두루

뭉술하게 표현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

황에 놓였다. A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 유

가족 정체성을 숨기고자 했지만, 스스로와의 

갈등 끝에 자책감이 커졌고, 결국 동생의 죽

음을 드러내어 이야기하게 되었다.

“내 아픈 얘기를 결국은 다 해야지. 이

게 다 100% 오픈이고 이 사람이랑은 결국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 그 

마음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야.”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가족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단단함]

A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내면의 단단함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내면의 힘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기억

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꼈다. A는 사회적 참사

로 동생을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받은 기억이 

회복을 지지해 주는 자원이 되었다.

“약간 가족이랑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

어서 내가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인 것 같

더라고요... 뭔가 내가 그렇게 해도 날 뒷

받침해줄 가족들이 있다는 약간 뒤에 안정

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

여자 A, 심층인터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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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 기준: 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

참사 이후 A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

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

스의 감당 가능성이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만 주는 일을 원했으며, 

수입보다 자신의 정서적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참사 이후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가 치밀고, ‘당장 사과하라’를 요구하는 

등 ‘급진적인 성향’으로의 변화도 겪었기 때문

에, 앞으로의 직업생활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

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깊은 우울을 경험

한 이후, A는 자신의 우울감에 민감하게 반응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람을 상대하

지 않고 문서나 사물 중심의 일만 가능하겠다

고 생각하였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속에 화가 많아서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

면 터져 막, 나는 돈 조금 받아도 내가 스

트레스 좀 덜 받는 일 하고 싶어요. 그게 

내가 중요한 것 같아.” <연구참여자 A, 심

층인터뷰 1>

연구참여자 B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B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활동

량도 적고 의욕도 낮은 ‘꿈이 별로 없는’ 아이

였다. 도전에 대한 긴장감이 커서 새로운 일

을 시도하는 일이 드물었고, 늘 주변 또래를 

관찰만 하다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동생들에게 양보하는 맏이로, 자기표현보다는 

자기성찰에 가까운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늘 ‘보조자 역할에 머무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였다. 글쓰기를 좋아해 작가를 꿈꾸던 

B는 대학교 편입을 준비하던 중 세월호참사를 

경험하였다.

참사 이전: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고려한 

진로 선택

[흥미를 중심으로 진로 고민]

연구참여자 B는 명확한 진로 목표가 없었

지만,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

하며 작가를 꿈꾸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

이돌 영상을 보면서 UCC 콘텐츠에 흥미를 느

꼈고, 이는 방송이라는 진로 가능성을 인식하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B는 엄마를 삶의 가

치와 의미,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는 조언자로 인식하였다. 엄마는 명확한 진로 

목표 없이 소극적인 B에게 ‘다양한 배움 기

회’를 제공하며,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원래 방송 작가를 꿈꾸고 (고등학교) 

방송부에 들어간 거였는데 작가가 사라지

면서 저희 부서에도 작가가 사라져서 편집

을 하게 됐거든요. 영상 편집을 하면서도 

또 재밌기도 하고... 만약에 만든다면 의미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스스

로도 좀 더 만족할 것 같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이상과 현실의 타협]

B는 진로 선택에서 두 가지 주요 고민을 

안고 있었다. 하나는 가정의 장녀로서 현실적

인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열망이었다. 작가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취업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반면,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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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담을 수 있는 방향도 놓치고 싶지 않았

다. 이러한 고민 끝에 B는 이상과 현실 사이

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취업 가능성과 개인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미디어문화콘

텐츠학과를 선택해 편입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녀는 재미를 주는 콘텐츠는 어렵더라도, 가

치를 담은 의미 있는 콘텐츠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저희 세대는 원하는 전공을 지원하기

보다는 취업 잘 되는 것을 많이 했거든

요...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닌

데 제가 첫째이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거죠... 콘텐츠나 영상까지도 관심

을 갖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건 좀 가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꼭 글 쓰는 일

이 아니어도.”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

뷰 1>

참사 속: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가치관 변화

[침묵의 어려움과 사회적 시선의 변화]

연구참여자 B는 세월호참사 초기, 감정 표

현 자체가 어려웠다. 어릴 적부터 ‘자기표현이

나 주장을 잘 안 하는’ 성격으로 표현에 익숙

하지 않았던 B는 참사 이후에도 감정과 욕구

를 말로 표현하는 데 힘겨움을 느꼈다. 특히 

‘형제자매 입장’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기 쉽지 않았고, ‘단원고 졸업생’이라는 정체

성은 ‘외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가만히 있

는 것조차 버거운 시간이었다. 참사 직후 1년 

동안은 안산 지역에 조성된 추모 분위기 덕분

에 비교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보상 

문제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

며 추모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사회가 

정한 추모의 기한, 유가족을 향한 시선의 변

화는 B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녀

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속

에서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게 되었다.

“사건 후에는 더 좀 가만히 있는 게 힘

들기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는 가장 컸고 그게 사실 도움이 너무 

힘든 상황에 그게 사실 더 도움이 되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그래도 안산에서는 리본 달고 해주는 

게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갔을 때보다 편

안하게 있다가... 안전공원이 생기면 생긴

다고 하니 확실히 안산의 분위기가 많이 

뒤집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집값이나 이

런 것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게 

한국 사회의 문제도 또 바라보게 되고 자

산이나 이런 집의 의미에 대해서도 또 생

각해 보게 되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

터뷰 2>

[부모와 크기가 다른 슬픔]

B는 유가족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웠다. 

유가족 내부에서는 형제자매가 부모보다 덜 

아플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으며, 부모와 형

제자매를 향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도 달랐다. 

이러한 위계 속에서 B는 자신의 목소리를 검

열하게 되었고, 부모와 형제자매 사이에 기대

되는 역할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형제자매니까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

각하지 못하시고. 잘 못 하거나 잊어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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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들이 있거나 그래도 부모님은 좀 이

해하시는 편이어도 형제자매는 좀 덜 그

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있어서 힘

들었던 것 같고 저희가 저의 의견이나 이

런 것들이 조직 자체가 수평적이지 않았

으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게 좀 상처가 됐

던 것도 있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

뷰 1>

[참사 경험을 진로에 적용함]

시간이 흐르면서 B는 자신의 진로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편입을 준비하던 계획

은 중단하였다. 참사 이후 미디어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한계와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

다. 편입을 포기한 데는 입시제도에 대한 불

신과 회의도 작용했다. 아울러 촬영 현장에서

의 트라우마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도 크게 작용했

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이 따라붙는다고 느꼈고, 그것이 동생

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떳떳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이러한 이유로 B

는 경제적 대가는 없지만 사회적 참사를 알릴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엄마의 

권유’와 동생의 꿈을 실현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에게 

사회참여는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자, 

자신의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기도 했다.

“동생에 대한 미안함 그런... 해줄 수 있

는 게 없고 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도 있었고. 동생도 사실 그런 성향이니까 

만약에 제가 죽었어도 동생도 그랬을 거란 

생각을 했고... 스펙은 안 되지만 부채감이

나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 (편입, 대학 수

능) 그거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느꼈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참사 이후: 내면의 가치 실현, 트렌드보다 의

미있는 작업 추구

[동생과 분리, 새로운 도전]

연구참여자 B는 가족과의 분리가 쉽지 않

아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 성과

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특히 몸이 아픈 엄마를 돌보며 일

과 병행하는 상황에서, 동생의 이름으로도 함

께 불리는 활동 환경은 B에게 심리적인 부담

으로 작용했다. 모든 일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피로감을 더

했다. 심리상담을 통해 B는 자신과 동생을 구

분 짓는 작업을 시작했다. 형제자매들과의 만

남에서도, ‘그런 부담을 안 느끼는’ 이들을 보

면서 분리의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만의 진로를 위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 ‘1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

는 시대’에 맞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영상 

제작 기술을 배우고, 마케팅 회사 콘텐츠팀에 

입사하였다. 자신에게 맞는 일은 아니었지만, 

높은 보수와 다양한 업무 경험을 고려한 선택

이었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공정성이 검증되

지 않은 일들을 접하며 다시금 한계와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다.

“(나를 동생과 연결시키는)그걸 상담받

으면서 좀 많이 구분 짓고... (엄마의)병원 

예약이 일정이 있을 때 그때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같이 가기도 하고... 병원을 오

가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기본

적인 일인데 좀 업무 성과가 너무 안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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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

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이번에는 그걸(사회적 참사를) 알리고 

이랬던 건 아니어서 그걸 분리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AI언론은 공정한지 

이런 확인이 안 된 상태가지고 홍보 기획

안을 하는 게 스스로 잘 작업이 안 되더라

고요... 여러 가지 제작하면서 상처가 됐던 

경험도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좀 느리기

도 하고 업무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고민

이 좀 많은 편이고요.” <연구참여자 B, 심

층인터뷰 1>

[드러내 기도, 버티기도 힘든 자리]

사기업에 취업한 B는 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유가족이라는 정체

성을 드러내는 것에서 오는 피로함을 경험했

다. 동료의 시선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은연중 영향을 미쳤고, 업무에서

도 세월호 활동 당시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

다. 특히 성과 중심의 업무 평가 방식은 B에

게 큰 심리적 부담이었다.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할 때마다 자책했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

어지며 다시 우울감이 깊어지기도 해 일을 지

속하기 어려웠다.

“유가족인 걸 드러냈을 때 긍정적인 입

장보다는 아닌 게 더 크니까 그걸 얘기하

기 어렵기도 하고... (업무 내용과) 거의 고

스란히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그

게 쉽지 않고 그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구

나”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생산적인 일을 못하는 나를 봤을 때 

더 자책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비난

과 평가가 있고 비난이 없더라도 평가는 

자연스럽게 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고 그게 트라우마나 우울증

이나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나 잠깐 또 괜

찮다가”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2>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도 됨]

이후 B는 사기업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

와 원함을 확인하게 되면서, ‘속은 매우 시원

하고 후련’하다고 느꼈다. 성과 중심의 업무에 

영향을 받는 자신의 성향을 자각하면서, 이는 

‘자신이 성장해야 하는 한 부분’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적성과 기질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

달았다.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지역의 분위기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하면서, 지

역 환경의 변화도 진로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

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불편함)그걸 받아들이는 편

이었다면 불편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왜 불

편하면 전혀 못하겠는 그리고 할 이유도 

사실 없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B, 심층

인터뷰 1>

“안산 내에서 어떤 이게 좀 더 첨예하

게 연결되는 그것도 확실히 또 느끼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좋겠고, 안산에서는 그 이슈

에서 완전히 다른 데서는 이 이슈를 완전

히 내려놓고 지낼 수 있다면 여기서는 그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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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알바를 

구할 때도 좀 그랬고.” <연구참여자 B, 심

층인터뷰 2>

[직업 선택 기준: 추구하는 가치에 적합한 

일]

세월호참사 이후의 활동과 직업 경험을 통

해 B는 자신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었음을 자

각하였다. 언론에 의한 상처와 사기업에서의 

좌절을 겪으며, 이익보다 가치와 의미를 중심

에 두는 일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변화의 가능성과 긍정적 감정, 질문

할 수 있는 환경이 진로 선택의 중요한 기준

이 되었으며, 콘텐츠 제작도 트렌드보다 사회

적 메시지를 담는 방식에서 의미를 느꼈다.

“사건 이후에 더 가치나 의미에 더 많

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이익을 생각해서 일한 결과가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결과이기도 했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

는 것들이 어떤 건지 좀 파악하게 되기도 

했던.”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저와 가치관이 안 맞는 일을 했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는 의욕도 

사실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저의 이력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이력으로 넣고 싶은가”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2>

연구참여자 C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C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혼

난 경험이 많아,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잘

못을 먼저 생각하는 ‘눈치 보는’ 조용한 아이

였다. 원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아도 뭐든 ‘시

키는 일’을 잘 소화하는 능력이 있었다. 진로 

목표는 없어도 늘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국어에 관

심이 많았던 연구참여자 C는 대학 입학 직후 

세월호참사를 경험하였다.

참사 이전: 명확한 목표 없이 성실함으로 진

로 선택

[성실함으로 만든 특성화고 진학]

연구참여자 C는 원하는 진로 방향을 명확

하게 알지 못했지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권유로 다양

한 활동을 접했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며 자

연스럽게 특정 분야의 역량이 형성되었다. 이 

능력을 살려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에 진학하

게 되었다. C에게 엄마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

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해주는 존재였다. 진로

에 관한 이야기도 부모와 교사에게 나누었지

만, 특히 엄마에게 많은 의지를 했다.

“컴퓨터반에 저를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 (자격증을)땄어요... (특성화고는) 성적이 

높아야 갈 수 있고 대학도 잘 보낸대. 그

러니까 여기를 가볼까 하게 된 거예요.”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원하는 대학 입학]

C는 뚜렷한 진로 목표는 없었지만, 선호하

는 교과목과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다. 진학 

후 진로를 결정할 생각이었고, 특기를 살려 

특성화고에 입학했지만 그 특기를 이어가기보

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했다. 성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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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고려해 담임교사의 권유에 따라 진

학을 결정하였다.

“(가고 싶은 대학에는)©©학과는 지원자

가 좀 많았어요. 같은 학교의 ©©학과였는

데 지원자가 많았어요... (담임)선생님은 

@@를 지원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학교를 가려면 @@가 맞다. 같은 인문계

열이니까 괜찮지 않겠니... 과감히 결단... 

처음에는 진로를 정할 때 아무 생각이 없

다가 어렸을 때는 그냥 대학교 진학하고”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참사속: 동생을 대신해 다양한 일에 도전

[슬픈 집, 덜 슬픈 내가 해야 할 일]

연구참여자 C는 참사 초기, ‘나도 무엇이라

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었다. 부모가 슬픔

과 혼란에 잠긴 모습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고, 

자신까지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부모의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다. 당

시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부모는 

진상규명 활동으로 자주 집을 비우곤 했다. C

는 자신만의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감

당해야 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동생을 잃

은 뒤, 등하굣길은 특히 견디기 힘든 시간이

었다. 참사 당일 아침 동생과 통화했기에, 무

사할 것이라 여겼다. 그 후로 학교를 오가는 

길에서 슬픔이 밀려왔다. 학교에서 세월호참

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휴학을 고민

했지만, 엄마의 학업 유지 바람을 받아들여 

학교를 계속 다녔다.

“뭔가 나까지 이러면 내가 슬픈 건 슬

픈 거고 내가 울면서 다니더라도 부모님한

테 너무 걱정 끼쳐주면 안 될 것 같다 그

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

님에 비하면 나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

냥 그래도 좀 덜 슬픈 내가 뭔가 좀 더...

진짜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요.”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그때 학교를 갔다 오면서 지하철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학교생활도 그냥 

물론 그 따위로 말하는 새끼들 때문에 힘

들었지만 근데 그거 외에는 그냥 그냥 학

교를 가야 되는 그 길이 너무 힘들었어

요.”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2>

[상처가 되는 위로, 지역의 온도 변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은 C로 하여금 

유가족임을 숨기게 만들었다. 참사를 너무 쉽

게 말하는 사람들, 유가족다움을 강요하는 말

들은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 상담사가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거나, 사람들이‘유

가족인데 밝아 보인다’고 했을 때 깊은 상처

를 입었다. 대학교 동아리 면접에서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선발되었다는 말을 들었

다. 이런 상황은 C에게 큰 불편함과 피로감을 

안겼다. 온라인상에서 유가족을 향한 비난 댓

글을 보며 세상에 대한 원망이 커졌고, 참사 

초기 함께 울던 지역 사람들조차 추모공원 조

성 이야기가 나오자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하

는 모습을 보며 큰 상처를 받았다. 결국 C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그 선택이 잘한 일

이라고 여겼다.

“다들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

무 좋았어요... 무례하지 않고 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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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얘기 안 해

도 술을 같이 마시고 또 울고 이런 게 그

냥 속이 좀 후련해지고 좋았는데 (중략) 

나는 그걸 어디다가 얘기할 준비가 안 됐

는데...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 다 봤어가지

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그

런 그걸 일부러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너

무 불편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C, 심층

인터뷰 1>

“1~2년 사이는 되게 되게 그래도 뭔가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진실을 밝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

요... 이제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

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위

도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

는 그게 너무 상처인 거예요. 진짜 이 사

람들은 진짜 이기적이다, 이 생각이 들더

라고요.”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2>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발버둥]

C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루

하루를 ‘발버둥’치듯 치열하게 살아갔다. 동생

이 살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간다는 죄책감은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졌고, C는 뭐든지 해보려는 마음으로 끊

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였다. 그렇게 자신을 ‘치

열한 하루살이’라고 표현했다. 무리한 생활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도 어려워졌다. 그러나 C는 이런 경험 속

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진로 기준

을 갖게 되었다. 언제든 일이 생길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고등

학교 때 용기가 없어 도전하지 못했던 방송국 

활동도 대학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바

쁜 대학 방송국 동아리 활동 덕분에 슬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영상을 제작하고 

결과물을 내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고, 사람

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진로에 대한 확신으

로 이어졌다. C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았다

고 느꼈고,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진로 

방향을 세웠다.

“그냥 하고 싶은 걸 한다기보다는 후회 

없이 하루 후회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을. 그게 좀 강박처럼 온 것 같아요... 그때

부터 내가 뭔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학교방송국) 지원을 했는데 면접이 딱 돼

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방송국 동아리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바쁘고 하니까 약간 

이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일도 저한테는 좀 잘 맞았

던 것 같고... 약간 영상을 만들어내니까 

성과라고 하긴 그렇고 결과물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서 했는데 또 사람들이 저한테 

잘한다 잘한다 해서 제가 이게 뭔가 내 진

로로 맞는 것 같은데” <연구참여자 C, 심

층인터뷰 1>

참사 이후: 삶의 의미에 맞는 일은 무엇인가

[부모와 함께 머무고 싶은 욕심]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지금껏 버틸 수 있

었던 이유를 가족이라는 존재의 힘에서 찾았

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후회가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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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자신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 식구들

을 위로했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다. 이러한 마음은 점차 

부모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이어졌다. 

독립할 나이가 되었음을 알면서도, 점점 나이 

들어가는 부모를 보며 곁에 머무르고 싶은 마

음이 커졌다. 그러한 마음이 자신의 욕심임을 

알기에 자신을 탓하는 마음도 있었다.

“인생은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내

가 좀 더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다들 위로

해줬어야 되는데... 나이가 그만큼 됐으면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제가 서른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이 자꾸 신

경이 쓰이나 봐요.” <연구참여자 C, 심층

인터뷰 2>

[슬픔이 준 변화를 기회로]

C는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며, 과거처

럼 성실하게 공부하던 습관을 회복했다. 복학 

후 성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도 도전했다. 공영방송국 파

견직으로 일하며 사회생활을 경험했지만, 참

사와 관련된 업무는 심리적 부담이 컸고, 직

장에서의 편견 어린 시선도 힘들었다. 이후 

그녀는 생계를 위한 일을 고려하게 되었다. 

좋아하는 일과 현실적인 조건 사이에서 갈등

했고, 능력과 원하는 것의 간극을 느끼며 공

공기관 취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점점 성과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자 지쳐갔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 방송 영상 편집 쪽으로 선택하

고 있는 건데... 이력서 넣었는데 연락은 

안 오고 하니까 속상하다가. 근데 약간 이

게 마지막 ***(공영방송국)은 마지막 보루

였거든요. 왜냐하면 파견직이었어서 파견

직은 진짜 쓰고 버리는 느낌이 강하니까... 

일 구하기 힘드니까 가보자 해서 가서 2년

을 한 거죠.”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뭔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

니라 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받는 일이면 약간 괜찮지 않을까라

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수록 선택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서.”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나쁜 것]

C는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을 가장 나쁜 

일로 여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속

에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태도가 자리 잡았다. 동생이 살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죄책감 속에서,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며 최선을 다하

려 했다. 하루를 열심히 보냈더라도 눈에 보

이는 결과가 없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때(세월호참사)이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보내야겠다... 슬픔의 에너지가... 아

깝게 날렸구나 생각하고. 죄책감가지고 또. 

반성”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진로 방향 탐색 중: 삶의 의미를 찾아서]

C는 참사 이후, 어떤 일을 선택하든 그 일

의 의미와 자신의 진심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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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삶과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이후, 일의 종

류보다 삶의 의미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었

다. 그러나 의미를 추구하는 고민은 오히려 

시작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10년 가까이 고

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때로는 생각이 너

무 많아서 오히려 그게 문제였는지 돌아보기

도 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일과 진로를 선

택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속에서 유독 자신

만 복잡하게 고민하는 듯한 괴리감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삶의 의미와 진로의 방향 사이

에서 탐색 중이다.

“(세월호참사)때부터 고민한 것 같아요. 

내 삶의 의미가 뭘까. 삶은 뭘까... (의미를 

찾는 것)그게 너무 어려워요. 한 10년 고민

한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니까... 시작하

려고 할 때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

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도 뭔가에 의미

를 부여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고 하니까 시작이 어려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연구참여자 C, 심층

인터뷰 1>

공통된 이야기

연구참여자들의 진로 경험은 참사 이후의 

행동 방향이나 진로 선택 기준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닿아있는 내면의 의미

가 있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

험이 앞으로 유사한 사회적 참사를 겪게 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세월호참사 이후의 고

통과 회복의 경험이 이후의 피해자들에게 전

달되어, 그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에 참여한 

이유 또한, 그러한 기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

음에서였다고 밝혔다.

“내가 이거 잠깐 시간 내서 해주면 내 

다음 참사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겠지. 그 사람들은 상처 내가 받은 

거가 10개라면 9개 받겠지.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상처 가뜩이나 나는데 하나라도 

덜 받으시라고” <연구참여자A> “10년 됐

는데 이태원 형제자매들은 그래도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으니까 그래도 자료들이 어

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남아 있겠지 했

는데... 이제 너무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이

게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B> “이런 활동을 하

는 일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

른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서 일어나지 말라

고 다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연

구참여자C>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사 

당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이후 사회로부터 진심 어린 이해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일상에서 갑작스

러운 감정 반응이나 경계심,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뉴스 보다가 내가 갑자기 막 욕을 해. 

막 무슨 참사가 일어났네 참사가 일어났는

데 누가 뭘 못했네... 내가 갑자기 울어. 그

럼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우는지 모르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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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연구참여자A> 

“주변의 반응도 살피게 되니까 여기에서 

좀 더 플래시백 밟고 또 긴장도가 확 높아

지고 주변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그

냥 식당에 갔을 때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

기를 하는 걸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런 순간

순간에 또 그런 얘기가 또 잘 들리게 되니

까” <연구참여자B> “저는 그때 약간 부

정적인 걸 많이 봤었거든요, 세상이. 와 진

짜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

이 하고... 세상은 다 같이 힘내서 협력해

야 살 수 있는데 인간은 특히나 이렇게 나

약한 인간이라는 생물이 왜 그렇게까지 이

기적으로 살면서 혼자 하려고 하는지” 

<연구참여자C>

진로 선택 경험의 의미

본 장은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로, 연구참

여자들의 진로 선택 경험을 종합하고 그 의미

를 해석하였다. 이때 의미 해석은 연구참여자

들이 공유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성, 그리고 공간과 환경에 대한 인식 변

화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참사를 겪은 이들의 진로 선택이 어떻게 내면

적 성찰과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

되는지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세월호참사 이전에는 자신

의 역량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

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자

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치유를 경험

하였고,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경제적 필요

성을 인식하게 되어 경제활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A는 직업 선택의 기

준을 ‘심리적 안전’에 두게 되었다. 연구참여

자 B는 참사 이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

점을 찾으며 진로를 설계하였다. 참사 이후에

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

하였고, 이후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기업에 입사하여 일 경험을 쌓았다. 이 과

정에서 B의 직업 선택 기준은 ‘가치 실현’으

로 재정립되었다. 연구참여자 C는 참사 이전

에 구체적인 진로 목표 없이 성실성과 개인적 

특기를 중심으로 진로를 형성하였다. 참사 이

후에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다양한 일에 전투적 임하며, 직업 선

택 기준을 ‘삶의 의미’와의 부합 여부로 전환

하였다. 이처럼 세 명의 참여자들은 각기 다

른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하였지만, 공통적으

로 사회적 참사 이후 외적 조건과의 타협이나 

조정 중심의 진로 선택에서 벗어나, 내면의 

가치와 정체성,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중

심으로 진로 방향을 재구성한 경험을 공유하

였다. 이들의 진로 경험은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업 선택 기준의 변화이다. 연구참여

자들은 자신의 위치, 능력, 가정환경 등 현실

적 조건에 기반한 진로 선택에서, 내면적 가

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참사

로 인한 상실을 경험했음에도, 각자의 방식으

로 심리적 회복과 내면의 단단함을 형성해 나

갔다. 이 회복의 기반은 가족 관계, 기억과 표

현, 형제자매와의 감정적 유대 등에서 나타났

으며, 진로 선택 또한 심리적 안정감, 가치 실

현, 삶의 의미 등 내면적 만족을 우선으로 고

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삶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보여주며, 오클라호

마 폭탄 테러 생존자들의 경험과도 유사한 면

모를 보인다(Pivar et al., 2022). 반면 이러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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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향적 기준은 진로 선택과 직무 수행에서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시사한다.

둘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

지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사

회적 이슈와 환경 변화에 높은 감수성을 보였

으며, 직업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이 때로는 사회적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받는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를 검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직업 선택에 있어 사회적 

영향력을 긍정적 동기로 삼으면서도, 그 경험 

자체가 감정적 반응과 연결되어 선택의 제약

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적 참사 

경험자와 공동체 간 상호작용의 질이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셋째, 자신이 위치한 환경에 대한 인식 변

화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언론과 미디어의 왜

곡된 보도, 사회적 비난과 조롱, 지역사회의 

태도 변화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직장 내에서 유가족 정체성

을 드러내는 데 불안을 느끼는 등, 참사 이후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트라우마 반응을 지속

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민감성은 사회와 

직장 환경에 대한 안정감을 약화시켜, 직업 

선택과 업무 수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있다.

넷째, 미래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평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부모의 슬픔

을 돌보는 존재로 위치 이동을 경험하였다. 

이는 자신의 진로보다 가족의 회복을 우선시

하게 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는 장녀로서의 위치에서 돌봄 역

할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

러한 태도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긍정적 동기로 작용하면서도, 동시에 심리적 

피로와 우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

매들의 진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

해 그들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

의하였다.

첫째,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여자 형제자매

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실의 감정을 표현하

며 직업 선택과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현실적 조건보다 내면에 집중하는 방향으

로 직업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자기 중심성

을 형성하였으나, 이는 진로 목표 설정과 선

택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였다. ‘누구나 자기

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이 있다’(Roland, 

2009). 연구참여자들은 자기표현, 감정 분출, 

성실한 일상 등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

도하며 슬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

나 사회적 참사의 경험은 잊히지 않고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떠오르며 삶의 일부가 되

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유가족의 삶은 마치 

지뢰밭에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트라

우마 증상은 언제 생활과 업무에 연결될지 예

견하기 어려워 직업 선택에 장애로 나타나기

도 하였다.

둘째, 사회적 참사로 인한 가족, 직장, 학교, 

지역사회의 변화는 여자 형제자매들의 안전한 

사회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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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참사 초기부터 부모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슬픔과 혼란을 경험하였고, 부모

가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면서 안전하게 상의

할 사람이 없어 심리적 불안을 겪었다. 한 연

구참여자는 엄마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아 부모

를 걱정해야 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부모의 

부재와 역할 변화로 인한 의무감과 불안을 드

러냈다. 특히 엄마의 아픔은 딸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회적 가면으로 나타

날 수 있으며(김은정, 한영주, 2025), 이는 참

여자가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하

는 데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상

실로 지역을 살아가기 힘든 곳으로 인식하기

도 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이

라는 정체성이 드러날까 두려워 숨기게 된다’

는 표현처럼 편견과 낙인에 민감한 반응으로 

사회진출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언론, 미디어, 사회적 분위기, 국가 정

책 등 거시적 환경은 여자 형제자매들의 진로 

경험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참사 초

기 왜곡된 보도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지연

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

뢰를 무너뜨렸다. 한 연구참여자는 ‘참사 소식

에 국가 당국의 무능을 보며 욕을 하고 눈물

을 흘렸다’며, 사건에 대한 미디어와 사회의 

반응을 개인적 트라우마를 강화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댓글로 비난받

은 경험’으로 유가족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반응에 불안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이 구직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망설이게 하였

고, 일터와 학교에서 사회적 편견을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세월호참사 희생

자의 여자 형제자매인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에 대한 태도와 선택 기준을 

변화시켜왔다. 사회적 시선과 정서적 부담 속

에서도 내면의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진로 

방향을 재구성한 이들의 경험은, 개인의 진로 

선택이 미시적 경험과 거시적 구조, 그리고 

개인 내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

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월호 희생자 여자 형

제자매의 진로상담 및 지원에 있어서는 단순

한 취업 연계나 기능적 접근을 넘어, 심리적 

회복, 내면의 만족, 공동체에 대한 신뢰 회복

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

구된다.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자기 수용을 

통해 자기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지원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성 형제자

매들의 진로 경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진로 형성과정과 그 의미를 내러티브 관점에

서 탐색하였다. 이들의 진로 선택과 수행은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감정, 가족과 지역사회 

등 가까운 환경, 그리고 사회적 시선과 구조

적 조건이라는 다층적 요소들이 긴밀히 얽혀 

형성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참

사 이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신념이나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감’과 같은 내면의 가

치 변화 속에서 진로를 다시 모색하게 되었으

며, 부모의 무너진 돌봄 기능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불신, 정치적 시선의 부담 등은 근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유가족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 국가에 

대한 불신, 공개적 비난의 경험 등은 이들의 

진로 선택을 제약하거나 유보하게 만드는 거

시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절된 층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개인의 삶

의 경로를 재구성해가는 동력으로 작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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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이야기 안에서 의미화되어 드러난다. 

이는 진로 발달이 개인 내부의 문제가 아닌, 

경험과 관계, 사회구조가 교차하는 서사적 과

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사회적 참사 이후 진로 

재구성이 단일한 경로로 수렴되지 않으며, 다

양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상이하

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타 재난 생존자들의 경

험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변화는 

개인과 미시체계, 거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양상

은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 생존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Pivar 

et al., 2022).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

가 드러났다.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 생존

자의 경우, 신속한 대응과 공동체의 지원에 

감사를 표현하며 타인과 공동체와 새로운 연

결감을 느꼈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직업 

방향의 전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ivar 

et al., 2022). 반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동

체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보다 복합적

인 감정을 드러냈으며, 직업 선택과 방향 전

환에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지

역 공동체에서의 갈등과 직장 및 일상생활에

서의 편견을 우려하며 유가족임을 드러내는 

것에 내적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안정적인 진로 발전을 가로막기도 했

다. 이는 지역과 사회의 편견과 마주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희생자 유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을 보여준다. 사

회적 참사 피해자가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환대가 필수이다

(Herman, 2023). 폭력 피해 생존자는 생존자를 

비난하는 세상의 편견과 마주할 때 공동체가 

생존자의 정당성을 명확히 옹호하기를 바라며, 

공동체의 사건 진실 규명, 인정, 사죄, 책임 

이행, 배상, 재활, 예방을 위한 노력은 생존자

가 사회진출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

아가는 데 추진력이 된다(Herman, 2023). 이러

한 관점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성 형제자

매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재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참사로 동생을 잃은 

슬픔과 함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불안과 책

임을 느꼈다. 이들이 의지하던 부모는 슬픔으

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진상 규명 활동

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부모의 변화

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하

기도 했고, 자신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책

임감으로 자신의 감정과 원함을 숨기기도 하

였다. 일부 참여자는 직접 진상 규명 활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피해 회복과 일상

으로의 복귀를 상징하는 진로 발전을 방해하

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사회적 지지가 중

요한 역할을 하며(김정옥, 윤재호, 2017; 유희

정, 2014), 특히 가족은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준다(재난과 정신건강, 2015). 사회적 

재난을 경험한 가족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

지고 심리적 안정, 보호 능력을 높일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박미현, 2011). 이

러한 맥락에서 참사 이후 신속하고 명확한 진

실 규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회복의 중요한 배

경 조건임을 시사한다. 국가적 재난 피해자들

의 치유를 위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이

행은 필요하다(이정희, 2023). 재난 상황에서 

상호작용의 다양한 맥락은 피해를 감소시킬수

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

의 대응이 갈등적으로 나타나면 재난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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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재난으로 인한 2차 피

해는 피해당사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로 확대되며, 1차 피해당사자의 피해회복 

지연에 가중될 수 있다(홍성만, 서인석, 2018). 

참사 피해자의 회복적 진로형성과 삶의 재구

성을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이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공동체의 책임성 있는 대응과 

피해자의 감정과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 담당자는 정치적 민감성을 갖고 피해자 

권리 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참여자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지

원을 통해 희생자와 자신의 삶을 분리하는데 

도움을 받았지만, 직업 활동 과정에서 지속적

인 트라우마에 직면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서사를 통합하고, 모든 시민의 삶을 공정하게 

유지하려는 지역사회의 능력임을 보여준다

(Berger, 2017). 따라서 상담자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개입뿐 아니라심리상담에서 그 

개인이 놓인 사회적・환경적 맥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Goodman et al., 2004) 전문가로

서의 상담자는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Goodman et al., 2004; 

O'Brien, 2001), 이는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과

정에서 반추와 희망이라는 내적 요인뿐 아니

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

존 연구와도 일치한다(김현미, 정민선, 2014).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상담자와 지원 담당자

의 공감과 인정은 단순한 정서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의미

와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가 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가

족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과 지지를 위해서는 

상담자와 지원 담당자가 피해 경험에 대해 공

감과 권리 옹호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의 진로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

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참사 희생자 

형제자매의 삶의 방향성 모색과 심리적․사회

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희생자 형

제자매의 진로 경험을 개인적 차원에 국한하

지 않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삶

의 일상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체계적인 노

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후기 청소년 

시기에 참사를 경험하였다. 진로 선택에서 전

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이 달성해야 할 과업

이 다르다. 전기 청소년기의 진로 경험에 대

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연령 

범위를 전기 청소년으로 확장하여 발달 단계

별 진로 경험과 사회적 참사의 영향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으나, 개인 심리적 변화와 가정환경의 세부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와 출생 순위, 가

족 형태 등 다양한 가정환경을 고려한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세월

호참사 희생자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참사가 

발생한 시기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 역시 간접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그 시기 안산 지역에서 청소년기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528 -

를 보낸 이들에 관한 연구로 확대하여 지역적 

요인과 사회적 참사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연

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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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rrative Inquiry on the Career Experiences

of Female Sibling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Kyodong Do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areer experiences of the female siblings of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using a narrative inquiry approach, with the aim of analyzing changes i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and 

identifying influencing factors, thereby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support and growth 

strateg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fter the disaster, participants shifted their focus from external 

circumstances to internal values and the search for life meaning in their career choices. They commonly 

expressed a desire to exert positive influence, feelings of guilt toward their deceased siblings, a tendency 

toward self-evaluation, and resistance to conservative environments. These internal factors, coupled with 

anxiety and a diminished sense of social security, functioned as constraints i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The study suggests that career counseling and support for survivors of social disasters should 

integrate both individual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broader environmental factors at the micro and 

macro level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need for continued truth-finding and advocacy for victims' 

rights to help restore trust and facilitate safe, meaningful communication.

Key words : Female siblings of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Survivors of social disasters, Career experiences, Narra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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